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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LA 레이커스로 이적한 르브론 제임스의 등

번호 23번이 영구 결번된다. 그런데 영구 결번시킨 

팀은 레이커스도, 그렇다고 그가 뛰던 클리브랜드 

캐벌리어스도 아니다. 재미있게도 르브론의 등번

호를 영구 결번 시킨 것은 클리블랜드의 마이너 리

그 야구팀이다. 

지난 25일 농구 전문매체‘루키’에 따르면 클리

블랜드 인디언스 산하 더블-A 애크런 러버덕스는 

지난 23일, 르브론의 영구 결번식을 치렀다. 애크

런 러버덕스의 연고지 오하이오주 애크런은 르브

론의 고향이다. 

러버덕스의 단장 짐 판더는 행사에 앞서“르브론

은 농구 실력도 대단하지만, 그가 보여준 고향에 

대한 헌신이야말로 그를‘전설’로 만들었다.”며 

“앞으로 여러 세대의 팬들이 그를 두고두고 기억

할 수 있도록, 그의 등번호를 경기장 벽에 걸어 두

겠다.”고 말했다.

르브론의 고향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다. 그는 지

난 2015년 재단을 설립하고 애크런의 어려운 학생

들을 위해 4180만 달러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급

하기로 했다. 

또 애크런에 최신 교육 시설을 갖춘 공립 학교‘I 

PROMISE 학교’설립했다. 7월 30일 문을 연 이 학

교는 1,0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, 일

반적인 교육 외에 멘토링, 방과 후 학교, 진로 상담 

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. 교육 과정을 

마치고 애크런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, 전액 장학

금 혜택을 받는다. 이 학교의 슬러건은“주어진 것

은 없다, 모든 것은 쟁취해야 한다(Nothing is given, 

everything is earned).”이다.

르브론 제임스 등번호 
영구 결번시킨 팀은?

우즈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부활해 끝까지 

우승 경쟁을 벌인 제147회 디 오픈 챔피언십(7월 19

일 - 7월 20일, 우승상금 189만 불)시청률이 역대 최

고를 기록했다. 지난 24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중계

권을 가진 NBC는 24일 올해 디 오픈 최종라운드의 

미국 내 시청률이 5%를 찍었다고 공식 발표했다. 지

난해보다 시청자 수는 37%나 늘었다. 시청률 5%는 

우즈가 우승한 2000년과 2006년 디 오픈 때와 같

은 기록이다. 우즈가 1타 차 선두로 나섰다가 11번

홀(파4) 더블보기로 내려앉기 전까지 순간 시청률은 

6.74%까지 치솟았다.

‘골프황제’타이거 우즈(43·미국)가 있느냐, 없느

냐의 차이는 분명하다. 우즈가 출전한 대회에는 수많

은 갤러리가 구름처럼 몰려든다. 그가 최종라운드에

서 우승을 다툰다면 시청률은 최고점을 찍는다.

‘타이거 우즈 효과’는 올해 이미 수차례 증명됐

다. 우즈가 부상 공백을 깨고 출전한 지난 1월 파머

스 인슈어런스 오픈 3·4라운드 시청자 수는 지난해

에 비해 각각 58%, 38% 증가했다. 우즈가 공동 2위

를 차지한 발스파 챔피언십(3월)은 2014년 PGA 챔피

언십 이후 마스터스를 제외하고 역대 최고 시청률인 

4.4%(시청자 수 690만 명)를 기록했다. 이는 지난해

에 비해 두 배나 오른 수치다. 우즈가 공동 5위를 차

지한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(3월)의 시청자 수 역

시 그가 출전하지 못한 지난해 대회보다 136%나 증

가했다.

사람들이 얼마나 우즈에 열광하는지를 극명하게 

보여주는 장면이다. 미국 야후스포츠의 제이 버스비

는 24일 칼럼을 통해 팬들이 왜 이토록 타이거 우즈

에 열광하는지,‘타이거 효과’에 대해 언급했다. 

그는“지금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보라.”며“조던 

스피스와 저스틴 토머스가 누구인지, 더스틴 존슨이 

골프 중계 시청률은 ‘타이거 우즈’에 달렸다

디 오픈에서 컷 탈락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지만 타

이거 우즈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처럼 TV 앞에 앉을 

것”이라고 했다. 그는 또“파머 이후 우즈처럼 대중

에게 잘 알려진 선수는 없다. 우즈 덕분에 골프계는 

비약적으로 발전했다.”면서“우즈가 대회 마지막 날 

입고 나오는 검정색 바지와 붉은색 티셔츠는 예전의 

추억으로 기억을 소환하는 일, 즉 향수를 자극하기 

때문”이라고 분석했다.

우즈는 천하무적이었다. 1999~2009년 우즈는 그

의 미국프로골프(PGA) 투어 79승 중 64승을 따냈

고, 메이저 14승 중 13승을 거뒀다. 우즈가 나오는 대

회의 시청률은 급상승했고 이는 골프용품사와 골프

장의 매출, 대회 후원수입과 상금 증가로 이어졌다. 

경쟁자들은 우즈 때문에 우승 기회를 놓치긴 했어

도‘골프계 전체를 위해 돈을 버는 타이거 우즈’덕

분에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.

한편 우즈는 디 오픈 챔피언십에서 최종 공동 6위

를 기록했으며, 프란체스코 몰리나리가 우승을 차지

했다. 우즈는 지난 22일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

서 직전 주보다 21계단 상승한 50위에 올랐다.

▲ 지난 제147회 디 오픈 챔피언십에 출전한 타이거 우즈의 

경기 모습을 수많은 갤러리들이 지켜보고 있다.


